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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to analysis the differences on this two variabl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The subjects were 700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method was a survey and the measuring 

instruments consisted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tems, and subjects' demographics attribu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 tabs analysis, χ2 test, Cronbach’ α, facto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factors(body surveillance, body shame, and control belief) were emerged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Korean students showed the higher level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than Chinese students. Second, Korean students had much more experience 

and a higher intention to perform variou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an Chinese 

students. Third, body shame and control belief factors had important effect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both country students. However, body surveillance was an 

important factor on only Korean stud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is study 

showed tha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s an important variable to affec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y cultural environments.

Key Word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객체화 신체의식),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외모관리행동),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한국 여대생),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중국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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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은 시장 개방화 이후 매우 빠른 경제성장

을 통해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소비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2000년 이후 연평

균 14.6%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는 7.7배 증가하면

서, 2015년 중국의 소비판매액은 30조 931억 위안

을 기록하였다(KOTRA, 2016). 2015년 Euromonitor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미

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킨케

어와 메이크업 제품은 전년 대비 각 6.7%와 

10.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연간 의류 판매액도 빠르게 급증하여 

2019년에는 약 3,300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

장 큰 어패럴 마켓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16. 9. 28). 

  중국의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소비자층은 1가

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태어난 80년생(빠

링허우 세대), 90년생(지우링허우 세대)과 같은 

중국의 신세대들로써, 이들의 소비규모는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35세 이상 소비자 

성장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삼성디자

인넷, 2016. 7. 22.). 최근 중국의 신세대를 중심

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끌면

서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제품 및 다양한 외모관

련 제품의 중국 수출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2015년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0억 

6236만 달러로 2014년의 2배인 53.5%의 수출증가

율을 나타냈다(조선일보, 2016. 6. 9). 또한 2015

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6)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

국관광객은 약 547만 명으로 전체 외래방문객의 

47.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는데, 남자보다

는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중국

의 20대 신세대 여성들은 한국의 외모관련 기업

들에게 매우 시장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소비자

집단이므로, 이들의 소비자특성과 외모관리행동

을 파악하는 것은 대중 수출을 위한 효과적인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20대 여성이 

갖는 소비자특성과 외모관리행동에는 분명 어떠

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외모관

련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소비자 각각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의 소비

자 특성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과 중국 20대 소비자의 외모관련 소비자특성과 외

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객체화 신체의식은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전인격적 주체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외모관리행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전정혜, 유태순, 2011; Kretchmar, 2001; 

Mackinley & Hyde, 1996; Noll & Fredrickson, 

1998).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은 사회문

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별이나 연령에 따

른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김완석

(2007)은 자본주의는 신체의 자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

다고 주장하면서 객체화 신체의식에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중국은 남녀 평등

의식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최근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신체의식과 외모태도 등

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

나 중국의 20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

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

며, 또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의 객체화 신체의

식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

대생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

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두 소비자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특징과 문화적 차이

  현재 중국 사회의 20대에 해당하는 90년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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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링허우 세대)은 약 1억 4천만 명으로, 이들은 

부모와 양가 조부모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일명 ‘소황제’로 불리는 대표적인 세대이

다. 중국의 20대 소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트렌드를 창조하는 

세대로, 높은 학력을 자랑하며 글로벌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고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특

성을 지닌다. 또한 가정환경이 부유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

를 지니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16. 7. 22). 한

편, 한국의 20대 소비자는 ‘개인’과 ‘개성’을 대표

하는 세대로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강하고 트

렌드에 민감하면서도 구매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작고 구매나 소비행위 자체를 게임처럼 즐기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7. 2. 8). 또한 인터넷, SNS 등과 함께 

자라난 디지털 세대로서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

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똑똑하게 구매하는 스마트한 소비자이며, 자신

만의 관점과 기준 하에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만큼은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리미엄이 있는 차별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을 

소유하고 SNS를 통해 이를 과시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삼성디자인

넷, 2014. 11. 24).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중국

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드

문 실정이다. 홍금희(2011)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문화권일수록 

외모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므로, 집단주의 문화

권인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은 개인주의 문화권

인 독일 여대생보다 신체수치심이 높다고 하였

다. Forbes & Jung(2008)도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

국은 개인주의 문화권은 미국보다 타인의 외모

기준에 동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

국 여대생의 신체불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으

며, 홍금희(2010)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

의 문화보다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크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보다 미디어에 대한 압

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한편, 김완석과 유연

재(2012)는 동아시아 삼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삼국은 유사한 역사문화적 배

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발달 등을 포함한 국가 간

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 다양한 현상

에 대한 비교문화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객체화 신체의식

  객체화 이론에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여성들은 자신의 외

모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로 인식하는 

자기대상화를 유발하며(Fredrickson & Roberts, 

1997), 사회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신체기준을 

내면화하고 이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바라봄으로써 자기 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을 신체적 외모에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McConnell, 2001). 신체의 객

체화에는 부모나 친구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자

본주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며(김완석, 2007; 

Harrison & Cantor, 1997),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자신의 신

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즉 수치심, 불안, 섭식

장애와 우울증 등의 부적응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 Sinclair(2006)은 미디어에 의해 제시되는 

이상적인 미적 표준은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

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기

준을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수치심을 느

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 적

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McKinley & Hide(1996)는 객체로서 자기 신체

를 바라보는 이러한 심리적 경험을 지지하는 신

념을 ‘객체화 신체의식’으로 지정하고, 객체화 신

체의식은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세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신체

감시성이란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감

시성이 높으면 이상적인 미적 기준과 자신을 끊

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한다. 신체수치심이란 사

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하며, 통제신념은 자신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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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신체 외모를 바꿀 수 있

다는 신념으로, 통제신념이 높으면 보다 적극적

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Mckinley 

& Hide, 1996).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안나영(2007)은 한국의 성인 여성을 조사

한 결과, 매스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이상적인 미

적 기준을 내면화할수록 신체수치심이 크고 신

체감시를 많이 하며 외모통제신념도 높게 나타

났다고 하였다. 김윤(2007)은 한국 여대생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는 객체

화 신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한국 여성

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 또한 높을 것임을 제

시하였다. 한편, 김완석 외(2009)는 한국, 중국, 

일본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모든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에서 중국보

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개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상적인 신체모습과의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에는 의복 및 액

세서리 연출,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

리 등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이 포함된다(Kaiser, 

1990). 최근 외모지상주의(Lookism) 가치관이 사

회전반에 널리 퍼짐에 따라 외모가 단지 외적인 

모습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 성격 등의 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외모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러한 현상은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연령층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영(2012)은 여대생의 외모관리방법 중에서 

의복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 

다음이 메이크업이었고, 헤어관리행동은 상대적

으로 중요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여

대생들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

체형으로 왜곡하여 다양한 체중관리행동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2011). 조혜란과 

최종명(2007)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수행한 외

모관리행동은 화장,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

술의 순이라고 하였고, 박주현(2010)은 체형관리

를 가장 많이 시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 

헤어, 화장, 성형의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전경

란과 이명희(2002)는 신체만족도가 낮고 성취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이 성형관리행동에 적극적

이라고 하였으며, 서란숙(2012)은 다양한 외모관

리행동 중 피부와 몸매관리가 외모만족도를 높

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외모룰 중

요하게 생각할수록 여대생들은 자신이 이상적인 

외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성형수술

을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왕야와 김용숙(2007)은 중국 신세대 여

대생의 가장 중요한 외모관리 동기는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외모관리행동

에서는 피부관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식사통

제, 손발톱 및 헤어관리, 정체성 도구착용이었으

며, 전반적인 점수를 살펴볼 때 중국 여학생은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외모관리 수행정도가 낮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척립(2004)은 중국의 신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결과, 퍼스널컬

러, 패션코디네이션 등 의복관리행동에 가장 적

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과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성형관련행동

은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4.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성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미

적기준을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

체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

한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객체화 신체의식은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현진과 정

명선(2011)은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은 체중 

및 헤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

모통제신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체수

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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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하였다. 전정혜와 유태순(2011)은 객체화 

신체의식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공적 자기의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의식의 세 변인 중에서 외모관

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안나영(2007)의 연구에

서도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

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신체

수치심, 신체감시성, 외모통제신념의 순으로 나

타났다고 하였다. 임보형(2009)은 여성 청소년은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으나 통제신념은 외모

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

였다. 김윤(2007)은 18∼29세의 남녀를 조사한 

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에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

다는 여성에게서 크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여

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

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

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두 

소비자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 

구성차원을 알아보고,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을 

비교분석해본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비교분석해본다. 

  셋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분석해본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700

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여대생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446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266명(59.6%), 자연

계열이 111명(24.9%), 예체능계열이 67명(14.9%)

이었고, 한달 용돈은 20∼30만원(36.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40만원(27.1%), 20만

원 미만(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대생

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254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이

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거주기간은 1년 미

만(79명, 31.1%)과 2∼3년 미만(91명, 35.9%)이 

많았고, 한 달 용돈은 30∼40만원(28.7%)과 20∼

30만원(24.0%)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에 의해 실시되었으

며, 설문지는 객체화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객체화 신체의식 측정문항은 김완석 외

(2007)의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를 토대로 18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6

∼.81이었다. 외모관리행동 측정문항은 선행연

구(안나영, 2007; 왕야, 김용숙, 2007; 이경숙, 

2007)를 토대로 패션, 메이크업, 피부, 헤어, 체

중, 성형관리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행경험과 앞

으로의 수행의도를 질문하였고, 신뢰도는 .94였

다. 객체화 신체의식 측정문항과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에 대한 문항은 5점의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

다. 한편,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는 전

공계열, 한 달 용돈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 의류학 박

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문항내용

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한편, 중국어용 

설문지는 중국어를 전공한 한국인이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를 전공한 중국인이 

번역하도록 하여, 두 언어로 작성된 설문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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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객체화 신체의식의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랑)

신뢰도

계수

신체

감시성

･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 상태를 더 많이 생각한다.* 

･ 나는 내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중

요하다.*

･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

이 많다.* 

･ 나는 내 겉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 

･ 나는 내 겉모습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73

.72

.72

.68

.66

.56

21.14

(21.14)
.81

신체

수치심

･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겉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몸무게를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다. 

.76

.74

.73

.67

.65

18.99

(39.13)
.78

통제

신념

･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내가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몸무게는 

항상 비슷할 것이다.*

･ 나는 사람들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

각한다.* 

.75

.66

.60

.55

13.30

(53.43)
.66

* 점수의 해석을 위해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문항임

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더블체크 방법에 

의한 여러 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제작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한국과 중국 여대

생을 대상으로 2013. 5. 20∼6. 20에 실시되었으

며, 회수된 72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700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21.0)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분

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χ
2
검증, 신뢰

도분석,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객체화 신체의식 

  객체화 신체의식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KMO(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은 .84이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

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은 4467.62(p<.000)으

로 나타나, 객체화 신체의식에 대한 요인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세 요

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3.43%였다. 첫 

번째 요인은 타인에게 나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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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 

  피험자 특성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
한국 여대생 중국 여대생 t

신체감시성 3.63 2.90 18.19***

신체수치심 3.00 2.76 4.09***

통제신념 3.96 3.56 8.84***

*** p<.001

는 지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내

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감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21.14%의 설명력을 보였다. 두 번

째 요인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

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신체수치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18.99%

의 설명력을 보였다. 세 번째 요인은 본인의 노

력과 통제에 의해 외모를 변화시킨 수 있다는 신

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통제신념’ 요인으

로 명명하였으며, 13.3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객체화 신체의식의 구성차원이 신

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하위 차원으

로 제시된 선행연구(김완석 외, 2009; 임보형, 

2009; McKinley & Hide, 1996) 결과를 지지한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요인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

보다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F값을 고

려해볼 때 신체감시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

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

해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

시하며 이상적인 신체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보다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모습이 

아닐 때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통제신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이 중

국 여대생보다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

념이 높다는 김완석 외(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 즉, 

중국에 비해 높은 외모지상주의 열풍, 자본주의

의 발달, 좁은 지리적 여건과 높은 인구밀도, IT 

infra의 발전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등에

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

(Lookism)란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

로 사용됨으로써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

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현

상을 말하는데, 김완석과 김정식(2007)에 의하

면, 한국 여대생들은 외모가 사회적 성취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믿는 경향이 매우 크며, 따라

서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중국보다 일찍 자본주의가 발달하

였는데, 자본주의는 신체의 자본화를 촉진하므

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

에 비해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김완석, 2007). 따라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한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

체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

고 중국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은 좁은 영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주의 문화

가 갖는 특징, 즉 타인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집단의 가치규범에 동조하려는 경향(Forbes 

& Jun, 2008)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IT infra를 갖

추고 있으며 SNS의 영향력이 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김완석, 2007; Calogero et al., 

2005; Harrison & Cantor, 1997)에 따르면, 여성 

신체의 객체화는 주로 자본주의 대중매체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한국 여대생들이 매

스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외모지상주의 가치관과 

획일화된 사회문화적 미적기준을 내면화하는 경

향이 강하여 중국 여대생보다 객체화 신체의식

이 더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19권 1호 (2017. 2)154

- 154 -

<표 3> 외모관리행동 수행경험

외모관리행동 항목

한국

여대생

O(E)

중국

여대생

O(E)

χ
2

패션

관리

트렌드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 구입
경험 있음 438(436.6) 238(239.4)

.87
경험 없음 6(7.4) 5(3.6)

의복에 맞춰 패션소품(가방, 신발 등) 구입
경험 있음 441(433.8) 230(237.2)

15.96***
경험 없음 3(10.2) 12(4.8)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목걸이, 반지 등) 구입
경험 있음 425(416.3) 210(218.8)

9.11**
경험 없음 19(27.8) 22(13.3)

메이

크업 

관리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 구입
경험 있음 431(427.8) 222(225.2)

2.05
경험 없음 13(16.2) 11(7.8)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새도우 등) 구입
경험 있음 426(414.9) 207(218.1)

14.03***
경험 없음 18(29.1) 25(13.9)

기능성화장품(주름, 미백, 보습, 탄력 등) 구입
경험 있음 369(362.9) 188(194.1)

1.73
경험 없음 75(81.1) 45(38.9)

피부

관리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 또는 팩 구입
경험 있음 398(399.1) 213(211.9)

.10
경험 없음 45(43.9) 20(21.1)

피부관리를 위해 전문 피부관리실 또는 피부과 

방문

경험 있음 160(148.5) 71(82.5)
4.13*

경험 없음 280(291.5) 164(152.5)

헤어

관리

헤어케어제품(트리트먼트, 앰플, 팩 등) 구입
경험 있음 371(355.8) 165(180.2)

10.25***
경험 없음 72(87.2) 67(51.8)

헤어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
경험 있음 122(131.1) 43(73.9)

12.07***
경험 없음 319(309.9) 192(161.1)

체중 

관리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수행

경험 있음 294(173.5) 120(140.5)
12.52***

경험 없음 148(168.5) 111(90.5)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수행
경험 있음 270(284.5) 160(145.5)

6.47**
경험 없음 171(156.5) 70(84.5)

성형

관리

외모관리를 위한 시술(보톡스, 필링 등)
경험 있음 21(16.9) 10(14.1)

3.16
경험 없음 419(423.1) 220(215.9)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 양악수술 등)
경험 있음 92(65.5) 10(36.5)

38.76***
경험 없음 349(375.5) 222(195.5)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경험 있음 6(5.4) 2(2.6)

.48
경험 없음 432(432.2) 227(226.8)

*p<.05, **p<.01, ***p<.001, O는 관측빈도, E는 기대빈도를 나타냄

2. 외모관리행동

1) 외모관리행동의 수행경험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

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패션관리, 메이크업관

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로 

구분하여 각 외모관리행동의 수행경험에 대한 

교차분석과 χ
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행의복, 기초 및 기능

성화장품,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나 팩 등의 일

상적인 외모관리행동과 보톡스, 필링,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의 외모관리행동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패션소품이나 액세서리를 통한 코디네이

션, 색조화장품 사용, 전문피부관리실이나 피부

과 방문, 헤어관리, 체중관리, 얼굴성형수술 등

의 비교적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서는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한국 여대생이 중

국 여대생보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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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외모관리행동 항목
한국

여대생

중국

여대생
t

패션

관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 구입 4.82(.47) 4.09(.92) 12.31***

의복에 맞춰 패션소품(가방, 신발 등) 구입 4.73(.57) 3.84(.98) 13.42***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목걸이, 반지 등) 구입 4.45(.92) 3.58(1.05) 10.19***

메이

크업 

관리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 구입 4.42(.86) 3.80(1.01) 7.63***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새도우 등) 구입 4.43(.93) 3.57(1.09) 9.89***

기능성화장품(주름, 미백, 보습, 탄력 등) 구입 4.10(1.10) 3.51(1.11) 6.14***

피부

관리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 또는 팩 구입 4.10(1.07) 3.74(1.18) 3.75***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 또는 피부과 방문 4.24(1.07) 2.92(1.18) 14.01***

헤어

관리

헤어케어제품(트리트먼트, 앰플, 팩 등) 구입 4.01(1.12) 3.28(1.10) 7.59***

헤어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 3.75(1.26) 2.95(1.18) 7.73***

체중

관리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수행 4.18(1.07) 3.20(1.19) 10.21***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수행 3.97(1.15) 3.36(1.15) 6.21***

성형

관리

외모관리를 위한 시술(보톡스, 필링 등) 3.13(1.38) 1.98(1.15) 10.70***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 양악수술 등) 3.00(1.44) 2.04(1.22) 8.45***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2.74(1.47) 1.79(1.00) 8.71***

***p<.001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대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집단 간의 차이는 

얼굴 성형수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한

국 여대생들이 중국 여대생들에 비해 쌍커풀, 

코, 양악수술 등의 얼굴 성형수술을 많이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은 건강보다는 외모에 몰두하며 독일이나 

중국 여대생보다 성형수술 등의 극단적인 외모

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홍금희(2011)의 연

구결과와,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외

모관리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난 왕야와 김용숙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

한 결과,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의 외모관리

행동 수행의도는 패션관리, 메이크업관리, 피부

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형관리를 제외한 5개의 외모

관리항목은 평균점수가 3.75∼4.82로 중간 이상

의 매우 높은 수행의도를 보였다. 성형관리에서

도 지방흡입이나 가슴성형 등의 몸매 성형수술

은 중간 이하의 점수(2.74)를 보였으나, 보톡스, 

필링 등의 시술이나 얼굴성형수술은 3.00과 3.13

으로 중간 또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도 패션관

리,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

리, 성형관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형관

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 항목은 대체적

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성형관리

(1.74∼2.04)는 매우 낮은 수행의도를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과 중국 여대

생 모두 외모관리행동 중 패션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피

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에서

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모든 외모관리항목에서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행의도를 나타냈다. 또한 

평균점수를 고려해볼 때, 중국 여대생들은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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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패션관리
통제신념 .17 .17 3.24***

.06 11.69***
신체감시성 .19 .17 3.08**

메이크업관리

신체감시성 .33 .17 3.04**

.08 10.36***통제신념 .26 .15 2.86**

신체수치심 .15 .12 2.30**

피부관리

신체수치심 .18 .15 2.70**

.07 9.61***통제신념 .26 .15 2.81**

신체감시성 .26 .13 2.42*

헤어관리

신체감시성 .38 .17 3.17**

.07 9.93***신체수치심 .19 .13 2.48**

통제신념 .25 .13 2.35*

체중관리
신체수치심 .44 .35 6.94***

.16 32.66***
통제신념 .31 .17 3.46***

성형관리
신체수치심 .42 .28 5.62***

.11 25.01***
신체감시성 .36 .15 3.01**

외모관리(전체)

신체수치심 .23 .27 5.06***

.16 20.20***신체감시성 .25 .18 3.30***

통제신념 .20 .16 2.99***

*p<.05, **p<.01, ***p<.001

관리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반면, 한

국 여대생들은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외모관리방법 중에서 의복을 이용한 방법이 가

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이 메이크업으로 

나타난 이주영(2012)과, 중국의 신세대 남녀는 

의복관리행동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게 나타났다고 한 척립(2004)의 연구결과, 그리

고 한국 여대생들은 자신의 외모가 이상적인 외

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성형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서란숙(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Nisbett(2003)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신과 타

인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단서로 생각, 기질, 감

정 등의 내적인 단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외모, 사회적 지위, 역할 등

의 외적인 단서를 통해 개인을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종한 외(2007)는 한국 대학

생들은 자기 인식의 단서로 외모, 학벌, 직업과 

같은 외적 요인을 중시하고 특히 외모를 중시하

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완석과 김정식

(2007)도 한국 여대생이 중국이나 일본 여대생보

다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하였다. 윤성욱과 황경미(2006)는 한국 

구매자들은 중국 구매자보다 매력적인 종업원에 

대해 더 높은 구매의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해 외모가 중요하였다. 그

러나 중국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 이

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외모로 인

한 사회적 차별이 적은 반면, 한국은 여성의 신

체적 매력이 취업, 결혼, 사회적 성취에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모를 중시하는 사

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수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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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한 남녀평등지수를 보면, 같은 유교문화

권이지만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남녀평등지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은 삼국 중 가

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욱연, 2016). 그러

나 최근 중국은 급격한 자본주의적 변화와 함께 

신체외모에 대한 가치관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김완석, 유연재, 2012) 외모관리행동의 

수행의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

해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각각에 대해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외모관

리행동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한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패션관리에서는 통제신

념과 신체감시성의 두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에서는 객체화 신체의식 세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인 영

향력에서는 차이가 있어 메이크업관리에서는 신

체감시성, 통제신념, 신체수치심의 순으로 상대

적인 영향력이 큰 반면, 피부관리에서는 신체수

치심과 통제신념에 비해 신체감시성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고, 헤어관리에서는 신체감시성의 

영향력이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에 비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

수치심이 통제신념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성형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객체화 신체의식

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체화 신체의식

은 한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객

체화 신체의식 세 요인 모두 외모관리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상대적인 영

향력을 살펴볼 때, 신체수치심이 외모관리행동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신

체감시성, 통제신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

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전정혜, 유태순, 2011; Kretchmar, 2001; 

Noll & Fredrickson, 1998)와, 신체수치심이 신체

감시성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전현진과 정명선(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나영(2007)

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통제신념은 외모관리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선행연

구(임보형, 2007; 전현진, 정명선, 2011)의 연구결

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임보형(2007)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통제신념이 외

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현진과 정명선(2011)은 외모관리행동 중 헤어

와 체중행동만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

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외모관리행동 항목에 따

라 영향을 미치는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과 상대

적인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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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2

F

패션관리
신체수치심 .37 .27 4.20***

.12 14.81***
통제신념 .36 .23 3.59***

메이크업관리 신체수치심 .44 .26 3.95*** .07 15.61***

피부관리
신체수치심 .40 .26 3.94***

.09 10.91***
통제신념 .31 .18 2.66**

헤어관리 신체수치심 .33 .21 3.04** .04 9.27**

체중관리
신체수치심 .41 .26 3.89***

.08 9.84***
통제신념 .29 .16 2.33*

성형관리
신체감시성 .51 .25 3.72***

.13 17.48***
신체수치심 .35 .21 3.11**

외모관리(전체)
신체수치심 .41 .35 5.36***

.14 17.28***
통제신념 .25 .18 2.71**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 요인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수치심이 통제신

념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메

이크업과 헤어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형관리에서는 신체감시

성과 신체수치심 요인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체화 신체의

식은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 중 신체수치심은 중

국 여대생의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신체감시성은 성형관리

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

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비교분석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

신념이 높을수록 패션, 메이크업, 피부, 헤어, 체

중, 성형관리 등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

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객체화 신

체의식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집단 간에 차

이가 있어, 한국 여대생의 경우는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 세 요인이 다양한 외모관

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여대생의 경우는 신체수치심이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반

면, 신체감시성은 성형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

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외모에 따른 사회적 차

별로 인한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만연하여 외

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

며, 좁은 지리적 여건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집단규범과 동조성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획일화된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이 기준과 비

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

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유사한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오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평등을 중시하던 사

회적 배경이 아직 남아있어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한국보다 적고, 넓은 영토에 다양한 민족

과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덜 획일

화된 미적기준을 지니고 사회적 압력 또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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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신체를 이

상적인 미적기준과 비교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

하는 경향이 적어 신체감시성이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

으로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

고 두 소비자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

해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객체화 신체의식의 구성차원을 알아보

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세 요인이 도출되었으

며,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보다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체감시성

이 높게 제시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

의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외모

관리행동과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서는 두 집

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패션소품이나 액세

서리를 통한 패션관리, 색조화장품의 사용, 전문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 방문, 헤어관리, 체중관

리, 얼굴성형수술 등의 비교적 적극적인 외모관

리행동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

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으

며, 앞으로의 수행의도 또한 모든 외모관리행동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

두에서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의 경우

는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

국 여대생의 경우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은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신체감시성은 성형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보다 자신의 신체

를 이상적인 미적기준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

의 신체외모가 미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많이 느끼며, 자신의 통제에 의해 외모

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한국 여대생들은 다양한 외모관리행

동을 수행하며, 앞으로의 수행의도 또한 매우 높

을 뿐 아니라,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등 외모관리행동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자

본주의와 매스미디어의 발달, 획일화된 집단규

범과 높은 동조성 등의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은 한국 여대생들이 지나치게 외모에 몰두하고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만

들어,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보원천인 매스미디어

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작할 때 획

일화된 미적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체외모에 

대한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

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여대생들의 신체감시성과 신체수

치심은 중간 이하인 반면 통제신념은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여대생들은 한국 여대

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미적 기준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감시하며 자신의 신체에 수

치심을 갖는 경향이 적어 비교적 긍정적인 신체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나 통제에 

의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여대생들의 외모관리행동 수행

정도는 아직 유행의복이나 기초화장품 사용 등

과 같은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에 머물러 있으

나, 패션, 메이크업, 피부, 헤어, 체중관리 등의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신세대들은 외모관

리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

의 외모관련 산업은 다양한 외모관리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체

수치심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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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객체화 신체의식의 세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두 나

라 소비자 간에 차이를 보여 신체수치심과 통제

신념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신체감시성은 한국 

여대생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들이 중국 

여대생보다 신체감시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결과

와 일치하며,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외모를 중

시하는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한 집단주의 문화

권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에 따라 소비자가 갖는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

관리행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원인

을 파악하는 것은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도출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

들에게 중국 소비자의 특징과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하고 한국 소비자와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기획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에는 신중한 주의가 필

요하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

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내

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적인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

화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대생만을 조사하였으

므로 보다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남성의 외모관련 시장이 매우 빠르

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중국 본토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태도와 구

체적인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넷째,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열

풍과 함께 한국의 패션 및 뷰티산업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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